
인터뷰 영상실습 



인터뷰를 하는이유 



1. 사람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에 집중한다 



현장컷만 나오면 금방 배경이 되지만 

누군가의 얼굴이 드러나고 

자기말로 이야기하면 시청자는 일단 멈춘다 



구호나 자막만 있으면 “주장”처럼 보이지만, 

조합원 인터뷰가 들어가면 체감이 된다 



2.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 



인터뷰는 어려운 사안을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는 장치

교섭, 임금, 고용, 매각, 단협 등 



3. 영상의 신뢰도를 높인다 



자막으로만 말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세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제일 큽니다.”



4. 감정을 넣되,  
과잉 선동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선전선동의 모습들만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방어적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인터뷰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넣는다.

“솔직히 화도 나지만, 제일 큰 건 답답함입니다.”

이런 말은 더 오래 남는다.

 
강한 구호보다 조용한 진심이 더 센 경우가 많다. 



5. 영상에 흐름을 만든다 



인터뷰는 영상의 뼈대가 될 수 있다.

단순한 장면 나열이 아닌 이야기 

구간 역할

첫 인터뷰 한 문장 문제 제기

현장 컷 상황 설명

두 번째 인터뷰 감정과 입장

자료 화면 근거 보강

마지막 인터뷰 요구 또는 다짐



영상에 사람을 세우는 도구 

사람을 세움으로서 시청자가 

현장을 자기 일처럼 느끼게 도와주는 장치



실 습 



1. 구도잡기 



 



 



 



2. 인터뷰 해봅시다 

-   2인 1조 / 질문 4개 중 2개 선택

- 답변당 10 ~ 15초 정도 답하기

- 구도는 알려준 4가지 중 하나로 잡아보기

- 교육장, 손, 자료, 듣는 모습 등의 공통 보충컷은 3개 이상 넣기 (찍어서 드릴까?) 

번호 질문 답변 시작 예시

1 오늘 교육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교육에 온 이유는…”

2 지회 선전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지회 선전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3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면…”

4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나요? “앞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영상은…”



질문 답변 예시 1 답변 예시 2

오늘 교육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
가요?

“지회 활동을 조합원들에게 더 잘 알
리고 싶은데, 영상은 어렵게만 느껴져
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그냥 지
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직접 
기록하고 알려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지회 선전활동에
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요?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인데도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글이나 사진만으로는 현장의 분위기나 조합원
들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
니다.”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면 뭐가 달
라질까요?

“영상은 현장의 표정과 목소리를 그
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긴 글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회 활동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상
을 만들어보고 싶
나요?

“조합원들이 일터에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짧게 담은 인터뷰 영상을 만들
어보고 싶습니다.”

“집회나 회의만이 아니라, 평소 지회가 어떤 일
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영상을 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 



촬영전 확인합시다 
• 렌즈를 닦았는가?

• 화면 비율 확인했나?

• 얼굴이 너무 위나 아래에 있지 않은가?

• 주변 소음은 괜찮은가?

• 답변자는 질문을 답변 안에 넣어 말하는가?

       - 나쁜 답변: “영상이 필요해서요.” 
       - 좋은 답변: “오늘 교육에 온 이유는 지회 소식을 영상으로 더 쉽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 테스트 녹화 후 소리가 제대로 담겨있는지 확인했는가?



3. 편집 해봅시다 

- 캡컷을 켠다

- 편집을 한다

- 모르는 건 물어본다

- 30초 짜리 영상 만들어보기 



3. 편집해봅시다 

- 캡컷을 켠다

-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 인터뷰 영상과 보충컷을 불러온다

- 쓸 답변만 남기고 앞뒤를 자른다

- “음…”, “어…” 같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인다

- 첫 자막을 넣는다

- 자동자막을 만든다

- 틀린 자막을 고친다

- 중간에 보충컷을 덮는다

- 음악을 작게 넣는다

- 30초 영상으로 내보낸다 



오늘 완성할 영상 기준 

• 길이: 30초 안팎

• 질문: 2개 이상 사용

• 보충컷: 3개 이상

• 첫 자막: 반드시 넣기 “인터뷰 편집 실습 또는 000 인터뷰” 요런 느낌으로

• 자동자막: 오타 수정하기

• 음악: 말소리보다 작게

• 마지막: 지회명 또는 교육명 넣기


